
제조업경기 둔화조짐
9 4년 4 / 4분기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제조업 경기가 오는 3 / 4분기에는 약간 진정

될 것으로 전망됐다.

한국산업은행이 1 2 1 8개 주요 제조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사·발표한「9 5년 3 / 4분기 제조업 경

기 전망」에 따르면, 국내 제조업 경기는 오는 3 / 4분기중 생산 및 출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재

고도 증가함으로써 경기의 진정기미가 나타나게 될 전망이다.

산업은행 K D B산업실물경제지표의 예측에 의한 제조업의 생산 및 출하는 2 / 4분기중 전년동기 대

비 각각 15.2%, 15.4%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3 / 4분기에는 각각 1 4 . 9 % ,

1 4 . 8 %로 그 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.

이에따라 제조업의 생산 및 출하는 2 / 4분기를

장점으로 상승세가 약화될 것으라는 분석이

다.

업종별로는 자동차·조선 등 운수장비업종의

3 / 4분기중 생산·출하가 내수 및 수출의 호조

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각각 3 8 . 8 % ,

3 6 . 8 %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

다.

반면 섬유업종에서는 임금상승 및 인력난 등

채산성 악화로 인해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이

늘어남에 따라 생산 및 출하활동이 계속 감소

추세를 보이고 있어 오는 3 / 4분기에도 지난해

같은 기간엘 비해 각각 5.6%, 6.2%씩 감소

할 것으로 전망됐다.

한편, 수출은 1 / 4분기와 2 / 4분기에 비해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3 0 %에 가까운

높은 증가율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.

주요 선진국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조기업들의 수출증대를 위한 시장다변화

노력과 지속되는 엔화강세에 따른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로 수출이 계속 늘어나 1 / 4분기와

2 / 4분기에 비해 각각 2.0%, 1.9%포인트 씩 낮은 2 9 . 7 %( 3 0 5억달러)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

망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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